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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평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어원을 대상으로 그 잘못을 수정
하고 바른 어원설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앞서 이와 같은 
목적으로 ‘가랑비, 가시내, 가시버시, 갈보, 고릿적, 까치설, 노털, 대박, 도
루묵, 샛강, 시집, 어음, 억지 춘향(이), 업둥이, 영계, 자린고비, 짱개, 총
각무, 해장국, 환장’ 등의 어원을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앞선 글과 같은 
방법으로 ‘삼수갑산(三水甲山), 소나기, 수수께끼’를 대상으로 그 어원을 
소상히 밝히고자 한다.

2.

2.1. 삼수갑산(三水甲山) 

‘삼수갑산’을 무슨 ‘강’이나 ‘산’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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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갑산이 뭐예요? 무슨 ‘강(江)’이나 ‘산(山)’을 가리키나요?”와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나 ‘삼수갑산’은 ‘강’이나 ‘산’ 이름이 아
니고, 단지 지명(地名)일 뿐이다. 곧 ‘삼수’는 ‘三水’라는 지역 이름이고, 
‘갑산’은 ‘甲山’이라는 지역 이름이다.

지도를 펴 놓고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이라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
라. ‘삼수’는 함경남도 북서쪽 압록강 지류에 접하고 있는 지역이다. ‘三
水’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세 개의 큰 물줄기가 합류하는 곳임을 알 수 
있다. 이 ‘삼수’는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에 속
한다. 겨울철 평균 온도가 영하 16～18도라고 하니 그 추위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삼수’는 추운 지역으로서뿐만 아니라 접근하기 용이하지 않
은 험한 오지(奧地)로도 유명하다. 

‘갑산’은 함경남도 북동쪽 개마고원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다. 바다에
서 멀리 떨어져 있어 특유의 풍토병이 있을 정도로 사람이 살기 불편한 
곳이다. ‘甲山’이라고 쓰는 것만 보아도 큰 산이 겹겹이 쌓여 있는 오지임
을 알 수 있다. 지명에 큰 산이 있어 산세가 험한 지역임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갑산’은 산세가 험하여 접근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삼수’처럼 추워서 
살기가 불편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면 ‘삼수’와 ‘갑산’은 험한 오지라는 
점, 매우 추운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들 지역은 험한 오지인 데
다가 추운 지역이어서 예전부터 중죄인(重罪人)을 귀양 보내는 적소(謫
所, 귀양지)로 손꼽혔다. 이 지역으로 한번 귀양 갔다 하면 살아 돌아오기 
어려웠다.

험한 오지이고, 추운 지역이라는 공통점으로 인하여 ‘삼수’와 ‘갑산’이
라는 지명은 쉽게 어울려 쓰인다. 이것이 ‘삼수갑산’이다. 공통적 특성을 
지니는 두 지역을 아울러서 그 특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하여 ‘삼수갑
산’이 ‘험하고 추운 산골’, 더 나아가 ‘유배지’의 대명사처럼 쓰인다. 

이 ‘삼수갑산’은 ‘가다’와 어울려 주로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어찌어찌
하겠다.”,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 어찌어찌하겠다.” 식으로 쓰인
다. “삼수갑산을 가더라도～.”나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더라도～.”라는 
표현은 무릅쓰거나 각오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강조하여 결연한 의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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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힐 때 쓰는 말로 아주 굳어진 느낌이다. 이러한 표현에서 ‘삼수갑산’은 
‘몹시 어려운 지경’이나 ‘최악의 상황’이라는 비유적 의미를 띤다. 

이렇게 보면, ‘삼수갑산’은 ‘험하고 추운 산골’, ‘유배지’라는 의미 이외
에 ‘어려운 지경이나 상황’이라는 또 다른 비유적 의미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삼수갑산(三水甲山)’을 ‘산수갑산(山水甲山)’으로 발음하는 사
람이 의외로 많다. ‘삼수’와 ‘갑산’이 남한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
역이어서 잘 모르는 터에, ‘삼수(三水)’가 ‘경치’를 뜻하는 ‘산수(山水)’라
는 단어와 어형이 유사하여 그쪽으로 쉽게 이끌린 결과 ‘산수갑산’이라 
발음하는 것이다. 그렇게 발음하고는 ‘경치가 수려한 곳’으로 생뚱맞게 해
석한다. 

‘삼수갑산(三水甲山)’을 ‘산수갑산’으로 발음하는 것은 자음 발음을 혼
동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예로 ‘풍비박산(風飛雹散)’에 대한 ‘풍지박
산’, ‘복불복(福不福)’에 대한 ‘복걸복’이나 ‘볼질복’ 등을 더 들 수 있다. 
‘바람이 날고 우박이 흩뿌리는 것’이니 ‘풍지박산’이 아니고 ‘풍비박산’이
고, ‘복’ 아니면 ‘복이 아닌 것’이니 ‘볼걸복’이나 ‘볼질복’이 아니라 ‘복불
복’이며, ‘짜고 깁는 것’이니 ‘짜집기’가 아니라 ‘짜깁기’인 것이다. 잘못
된 발음은 의미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발음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2.2. 소나기 

‘소나기’가 어떤 비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갑자기 세차게 몰
아쳐 쏟아지다가 이내 개는 비가 ‘소나기’이다. 갑자기 내리는 눈을 ‘소나
기눈’이라 하고, 갑자기 많이 먹는 밥을 ‘소나기밥’이라 하는 것만 보아도 
‘소나기’가 어떤 속성의 비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소나기’는 갑자
기 퍼붓는 비로서뿐만 아니라 빗줄기가 굵은 비로서도 특징지어진다. 소
나기가 세 개의 굵은 빗줄기로 쏟아진다고 하여 ‘소나기 삼 형제’라는 관
용적 표현을 만들어 쓰고 있다.

이 ‘소나기’의 어원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소를 내기하다’라는 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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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온다. 어느 해 가뭄 때에 시골 농부 두 사람이 비가 오늘 올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급기야 내기를 걸었다고 한다. 
내기에 진 사람은 내기에 이긴 사람에게 자기가 기르던 ‘소’를 주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는데, 그 비를 ‘소’를 걸고 
‘내기’를 한 비라 하여 ‘소내기’라 불렀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꾸며 낸 
이야기에 불과하다. 

지금은 이와 같은 어원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런데 최근에 인
터넷을 중심으로 또 해괴한 어원설이 떠돈다. “두시언해(杜詩諺解)”라는 
책과 ‘동동’이라는 고려 때의 노래를 보면, 그릇을 거꾸로 기울여서 속에 
든 물건을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하는 것을 ‘소다’라 하고, 흘러내리는 
냇물을 ‘나리’라고 하는데, 이 두 말이 합쳐진 ‘소나리’에서 ‘소나기’가 나
왔다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는 ‘소나기’를 ‘쏟아지는 내’로 해석하고 있다. 
‘소다’에 대한 설명도 이상하거니와 ‘비’를 ‘내’로 해석하는 것은 더더욱 
이상하다.

이와 같은 어원설 이외에도 ‘천둥’을 뜻하는 함경 방언 ‘소낙’에서 왔
다는 설, ‘손(날짜에 따라서 네 방위를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
는 귀신)’과 ‘악(있는 힘을 다하여 모질게 마구 쓰는 기운)’이 결합된 단
어라는 설 등도 있으나 신빙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소나기’가 이른 시기의 문헌에 ‘쇠나기’로 나온다는 사실로서도 위에 
제시한 여러 어원설은 무력해진다. ‘쇠나기’는 ‘소낙’은 물론이고 ‘소내기’
와 ‘소나리’와도 거리가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소나기’의 어원은 ‘쇠나기’의 어원을 밝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쇠나기’는 ‘쇠’와 ‘나기’로 분석하여 이해할 수 있
다. ‘쇠’는 ‘매우, 심히’라는 뜻의 부사이다. ‘쇠’는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중세 국어에서는 쓰이던 말이다. 

‘나기’는 ‘出’의 의미를 갖는 동사 ‘나-’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어형
이다. 이렇게 보면 ‘쇠나기’는 ‘심히 내리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
는다. ‘쇠나기’의 ‘쇠’와 부사 ‘쇠(몹시)’의 성조(聲調)가 평성(平聲)으로 
같다는 점, 그리고 ‘소나기’가 ‘급하고 세게 내리는 비’ 곧 ‘급우(急雨)’라
는 점이 ‘심히 내리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뒷받침한다.



어원 탐구 ∙ 139

중세 국어의 ‘쇠나기’는 18세기까지도 유지된다. 그런데 19세기에 오면 
제1음절에서 ‘ᅵ’가 탈락하여 ‘소나기’로 변한다. 그리고 ‘소나기’는 ‘ᅵ’ 
모음 역행 동화에 의해 ‘소내기’로도 변한다. ‘소내기’가 20세기 초 이후
의 문헌부터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내기’는 표준어가 아니다. 어디까지
나 ‘소나기’가 표준어인 것이다.

오늘날에는 ‘소나기’와 함께 ‘소낙비’라는 단어도 쓰인다. 이 단어가 처
음 보이는 것은 19세기이다. 이는 물론 ‘소낙’과 ‘비’가 결합된 형태이다. 
‘소낙’은 ‘소나기’와 아주 동떨어진 단어가 아니다. ‘소나기’를 ‘소낙이’로 
적고 그것을 ‘소낙’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것으로 잘못 분석한 뒤, ‘소
낙’에 ‘비’를 결합하여 ‘소낙비’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소나기’를 ‘쏘나기’로, ‘소내기’를 ‘쏘내기’로 되게 발음
하기도 한다. 이런 된 발음이 나오게 된 것은 ‘소나기’가 거세게 오는 비
라는 점을 크게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것이다. 

2. 3. 수수께끼 

요즘 아이들은 별로 ‘수수께끼’ 놀이를 즐기지 않는다. ‘수수께끼’보다 
재미있는 오락이 많은데 굳이 이 놀이를 할 이유가 없다. ‘수수께끼’ 놀이
는 이제 지난 시절의 해묵은 놀이쯤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수수께끼’가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아직도 
‘수수께끼’를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이다. ‘수수께끼’는 시대
를 넘어 참으로 기발하고 신선하다. ‘수수께끼’ 놀이는 비유와 상상의 오
묘한 세계에 빠져들게 하여 무한한 희열을 맛보게 한다. 언어유희치고 이
만한 것이 없다. 

재미를 만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수께끼’라는 단어의 어원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는지 이에 대해 떠도는 어원설이 아주 풍성하다. ‘수수’를 
‘수소(황소)’로 보아 ‘황소를 걸고 겨루는 놀이’로 해석하기도 하고, ‘시시
격(猜詩格)’이라는 한자가 변형된 것으로 보아 ‘글자를 헤아려 하는 격담’
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수수’를 ‘술수(術數)’로, ‘께끼’를 ‘꺾
이’의 변형으로 보아 ‘술수를 써서 상대를 꺾는 놀이’로 해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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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 여러 어원설은 어느 것 하나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그렇다고 ‘수수께끼’라는 단어의 어원을 밝히지 못할 것도 아니다. ‘수

수께끼’와 같은 의미로 쓰였던 예전의 여러 단어를 찾아 상호 비교해 보
면 그 어원을 쉽게 밝힐 수 있다.

‘수수께끼’와 관련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헌에 나타나는 단어는 
‘슈지엣말’과 ‘슈지’이다. ‘슈지’에 대해서는 한자어 ‘誰知(수지)’ 또는 
‘須知(수지)’로 보는 설이 있으나 믿을 수 없다. ‘슈지’는 ‘휴지(休紙, 못 
쓰게 된 종이)’와 관련된 어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휴지’의 첫소
리 ‘ᄒ’이 구개음화 현상에 의해 ‘ᄉ’으로 변하여 ‘슈지’가 될 수 있다. 

‘슈지’는 ‘못 쓰게 된 종이’라는 뜻에서 ‘불필요’ 또는 ‘불필요한 말(不
用之言)’이나 ‘쓸데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변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16세
기 언간(諺簡)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의 “너려 니다 속졀이랴 슈지
로다(너에게 이른다고 한들 속절이랴 쓸데없는 말이로다)”에서 보듯 ‘슈
지’가 ‘불필요한 말’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슈지’의 의미 파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이라는 의미를 
근거로 ‘비유적으로 빗대어서 물어보는 쓸데없는 말’ 곧 ‘수수께끼[謎語]’
라는 의미로까지 발전해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슈지’가 ‘수수께끼’
라는 의미를 갖게 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다. 

18세기 후반에 오면 ‘슈지엣말’이나 ‘슈지’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그 대
신 ‘슈지겻기’라는 새로운 단어가 나타난다. ‘슈지겻기’의 ‘슈지’는 앞에서 
본 ‘미어(謎語)’라는 의미의 그것이며, ‘겻기’는 중세 국어 ‘-[競]’에서 
파생된 명사형이다. 따라서 ‘슈지겻기’의 어원적 의미는 ‘미어(謎語) 겨루
기’가 된다. 바로 이와 같은 의미에서 ‘미어(謎語)를 겨루면서 노는 놀이’
라는 구체적 의미로 발전해 간 것이다. 물론, ‘슈지겻기’는 ‘미어(謎語)를 
겨루면서 노는 놀이’라는 본래의 의미로서뿐만 아니라 ‘슈지’라는 말이 
갖는 ‘미어(謎語)’라는 의미로도 아울러 쓰였다. 19세기 말에 오면 ‘슈지
겻기’라는 단어는 사라지고 이와 유사한 ‘슈슈겻기’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제2음절의 ‘지’가 ‘슈’로 바뀐 것이다. 두 단어 사이의 관련성은 더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어형이 유사하고 의미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렇다면 ‘슈슈겻기’는 ‘슈지겻기’의 제2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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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우연히 제1음절 ‘슈’에 이끌려 변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바로 이 ‘슈슈겻기’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수수께끼’의 전신(前身)이

다. ‘슈슈’는 ‘수수’로, ‘겻기’는 ‘께끼’로 변하여 고정된 것이 바로 ‘수수
께끼’이다. ‘겻기’에서 ‘께끼’로 변하는 과정에는 된소리화, ‘ᅵ’ 모음 역
행 동화 등의 복잡한 음운 변화가 일어났음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께끼’의 본모습은 사라지고, 그야말로 그 정체는 ‘수수께끼’가 되고 말았
다. 

요컨대, ‘수수께끼’는 ‘슈슈겻기’로, 또 ‘슈슈겻기’는 ‘슈지겻기’로 소급
되므로 ‘수수께끼’의 초기 어형은 ‘슈지겻기’이고, 그 어원적 의미는 ‘미
어(謎語) 겨루기’라고 볼 수 있다.

3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삼수갑산(三水甲山)’은 함경도 지명(地名)인 ‘삼수(三水)’와 ‘갑산
(甲山)’이 결합된 형태이다. 험하고 추운 곳이라는 공통점으로 함께 어울
려 ‘험하고 추운 산골’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산수갑산’
이라 하기도 하지만, 이는 ‘삼수(三水)’를 음상(音相)이 유사한 ‘산수(山
水)’로 잘못 발음한 결과이다. 

(2) ‘소나기’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소를 걸고 내기 한 비’라는 어원
설이 전한다. 그러나 15세기 어형이 ‘쇠나기’라는 점에서 이 어원설은 무
의미해진다. ‘쇠나기’의 ‘쇠’는 ‘매우, 심히’라는 뜻의 부사이고, ‘나기’는 
‘出’의 의미를 갖는 동사 ‘나-’에 접미사 ‘-기’가 결합된 형태이다. 그러므
로 ‘쇠나기’는 ‘심히 내리는 것’이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쇠나기’는 
19세기에 제1음절 모음에서 ‘ᅵ’가 탈락하여 ‘소나기’가 된다.

(3) ‘수수께끼’는 18세기 문헌에 보이는 ‘슈지겻기’로 소급한다. ‘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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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어(謎語)’, ‘겻기’는 ‘겨루기’의 뜻이므로 ‘슈지겻기’는 ‘미어 겨루
기’라는 어원적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미어를 겨루면서 노
는 놀이’라는 의미로 발전한다. 18세기의 ‘슈지겻지’는 19세기 문헌에 ‘슈
슈겻기’로 변해 있다. ‘슈슈겻기’는 ‘슈지겻기’의 제2음절 ‘지’가 제1음절 
‘슈’에 이끌려 형태를 달리한 것이다. 이 ‘슈슈겻기’가 복잡한 음운 변화
를 거쳐 지금의 ‘수수께끼’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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